
건축학전공 교수님께, 

 

2016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경과를 교수님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학과의 배려로 지난 1월 초부터 5층 설계실 방 하나를 작업실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은 큐레이터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건축물을 설계한 사무실/건축가 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큐레이터들이 전시주제에 따라 재해석한 

전시입니다. 네 분의 미술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카탈로그에는 아홉 분의 국내외 건축가, 도

시연구자, 학자, 언론인이 글을 기고합니다. 

이번 전시는 준비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 동안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비평도 받아야겠

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큐레이터와 회의하는 것도 빠듯하여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해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늦은 저녁 처음으로 5명의 큐레이터, 36개 사무실의 건축가, 미술가, 스

태프가 상견례 겸 Pre-Shipping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차 전시물(모

형, 테이블, 조명기구, 대형 액자)을 배로 부치기 위해 운송회사에서 짐을 꾸리러 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인증집필회의 중 잠시 짬을 내어서 작업실을 방문해주시면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교수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시장 중앙에 설치할 모형

을 먼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오전 회의에 오시지 못하는 교수님들께는 운송으로 다소 어

수선하겠지만 특강 전후에 들러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개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교수님들의 배려로 지금까지 꾸려온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홍드림 


